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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통계(Civic Statistics)의 경제교육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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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 연구는 시민통계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

교 경제 교과서에 제시된 통계자료의 활용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경제교육에 대한 의

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민통계 프레임워크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1종에 제

시된 통계 활용 자료 40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와 행동’ 영역에서는 통계가 

사회·정책적 맥락과 연결되어 제시되는 경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증거에 대한 

태도나 시민적 참여 의지를 강조하는 정의적 요소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식’ 영역

에서는 맥락적 시민 지식과 자료의 패턴 및 표현을 이해하도록 하는 요소는 높은 수준

을 보였으나, 통계 개념이나 통계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요소는 상대적으

로 낮았다. ‘매개 역량’ 영역에서는 문해력과 의사소통 역량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

였지만, ICT 기반의 데이터 탐색 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에서 통계를 단순한 수리적 도구로 다루는 것을 넘어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정책적 판단을 성찰하는 시민적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시민통계의 관점은 경제통계의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

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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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경제통계는 단순히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기록하는 지표를 넘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공공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지수(CPI), 실업률 등과 같은 통계 수치는 매일 

여러 매체를 통해 쏟아지며, 시민들은 넘치는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여건으로 수리 소양·디지털 소양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교육부, 2022).1)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합리적인 의

사결정은 오늘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탈진실(post-truth)의 시대, 대안적 사실

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조차도 불신의 대상이 

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경제

통계가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 결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언어로 작

동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경제통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단순히 기능적이

고 수리적인 숙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 경제교육에서 경제통계와 경제지표는 여전히 대체로 용어의 

암기, 공식의 적용, 표와 그래프의 분석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지며, 기계적 계산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숙련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

은 여러 경제통계 지표를 계산하는 공식을 암기하고 이를 복잡하게 적용한 문제를 

풀지만, 정작 해당하는 수치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이 무엇이며 그것이 정책

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혹은 해당 통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무엇

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할 기회는 충분히 부여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경제통계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은 지표를 ‘정확히 아는 법’을 익히게 

1) 기초소양으로서의 수리 소양은 수학 학습을 통해 함양되는 수리력(numeracy)과는 구별되며, 
수리적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역량으로서 사회과 등 교과 학습을 지원하는 능력이다(정
연준 외,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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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는 효과적이지만, 지표가 만들어지는 측정 틀과 자료 출처의 한계, 지표가 

말하지 못하는 것과 그 사회적 함의, 정책과 정책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를 ‘성찰하

는 능력’은 길러주지 못한다. 경제교육은 여전히 공적인 판단과 시민 참여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시민통계 프레임워크의 등장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지난 십여 년간 ‘시민통계(civic statistics)’라는 새

로운 틀이 등장하고 확장되어 왔다. ProCivicStat(PCS) 프로젝트2)를 통해 정립된 시

민통계 프레임워크는 통계를 수학이나 통계학의 틀에 가두지 않고,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교육과의 접점에서 재정의하고자 한다(Engel & Ridgway, 2022). 통계 정보를 

통해 사회적 안녕과 시민의 권리 실현을 고민하게 하며, 사회적 쟁점을 데이터로 탐

구하게 함으로써 시민적 사고와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통계는 기능적인 계산 기술을 넘어, 불평등·건강·환경·노동 등 공공의 

문제를 데이터로 이해하고 비판하며, 타인과 소통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Ridgway, 2022). 

이 관점의 부상에는 몇 가지 시대적 배경이 겹친다. 첫째, 근거 기반 정책

(evidence-based policy)과 오픈 데이터의 확산이다. 데이터가 개방되고 표준화되면서 

통계의 생산과 유통이 과거 행정기관 내부의 폐쇄적 회로에서 시민사회와 교육 현

장으로 빠르게 확장되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시민들은 통계를 누

가 어떤 절차로 생산했는지 통계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무엇이 누락 되었는지와 같

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검증하는 역량을 지니

고 있느냐가 중요한 덕목으로 요청되게 된다(Gal, 2002; Shreiner, 2023). 이러한 전환

은 통계를 해석하고 정당화하는 권위를 분산시키고, 통계의 수용자가 곧 비평가이

자 공동의 생산자로 참여하게 되는 조건을 마련했다.

2) 유럽 연합(EU)의 교육 및 훈련 지원 프로그램인 Erasmus+의 기금을 받아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3년간 진행된 국제 협력 프로젝트이다. 기존의 통계교육이 주로 수학적 공식 암기나 기

계적인 계산에 치중하여, 복잡한 사회 현상을 데이터로 읽어내는 역량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청년들이 불평등, 이주, 건강, 빈곤 등 시급한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통계 및 정량적 근거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Nicholson, Gal, & Ridgw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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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데이터의 서사화와 프레이밍의 문제이다. 좌표축의 스케일과 기준선을 어디

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집계의 단위나 시계열 구간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심지어 그

래픽 디자인에 따라서도 같은 데이터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될 수 있다. Cairo(2013)

가 지적하듯, 시각화와 관련된 심미적인 선택은 사실상 독자의 지각과 이해를 형성

하는 기능적 설계로 볼 수 있다. 

셋째,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확장이다. 데이터는 더 이상 통계표에 머물지 않고, 

추천이나 평판 등 알고리즘적인 판단을 통해 시민의 생활세계와 공공의 정책을 매

개한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수학적 권위’라는 미명 아래 블랙박스화되어 있으며 따

라서 그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오히려 

가난하거나 소외된 계층에게 편향된 결과를 산출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O’Neil, 2016), 이 과정에서 데이터 윤리, 개인정보보호, 공정성 등이 사회적 논쟁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였다. 

시민통계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통계를 단순한 지식의 산출물로서

가 아니라 공적인 삶을 가늠하는 증거로서 다룰 것을 요청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민통계는 민주주의의 언어로서 통계를 재정립하고 이와 관련된 시민의 역량을 함

양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교육은 이 새로운 역량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장 가운데 하나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학교 경제교육에서 경제통계와 지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시민통계(civic statistics)의 관점은 경제교육에 어떤 의의

를 가지는가?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민통계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학교 경제교육의 개선을 위한 시

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시민통계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시민통계는 학교 경제교육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3.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통계자료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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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민통계(Civic Statistics)의 개념과 경제교육적 의의

1. 통계이해력과 시민통계 

통계이해력(statistical literacy)은 Gal(2002)에 의해 체계적으로 개념화된 이후 통계

교육 분야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아 왔다. Gal(2002)은 통계이해력을 “통계 정보와 

메시지를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

으며, 이것이 통계적 지식, 수리적 지식, 맥락 지식, 비판적 질문 능력, 문해력 등의 

지식 요소와, 이를 뒷받침하는 태도 및 신념의 결합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p. 1). 

이 개념은 통계를 단순히 계산하는 능력을 넘어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평가하

는 역량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리적·기술적 접근과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

다. 이후 Watson(2006) 등의 후속 연구는 통계이해력의 문제를 학교 교육의 맥락에

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이해력 개념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통계이해력은 개

인의 인지적 역량, 즉 통계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그 역

량이 공론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실천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통계이해력은 개인이 통계를 ‘잘 읽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읽기가 사회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설명하지 못한다. 둘

째, 통계이해력 논의는 주로 개인을 데이터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간주하는 통계

교육의 맥락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시민이 공론장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사회 통

계, 즉 다변량적이고 역동적이며 풍부한 텍스트와 시각화를 통해 매개되고, 정치·경

제적 맥락에 깊이 내재된 통계를 다루는 데는 개념적으로 충분하지 않다(UK Office 

for Statistics Regulation, 2023, p. 8). 셋째, Gal(2002)의 모델이 태도와 신념을 포함하

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조적인 요소로 다루어질 뿐이며, 증거에 기반하여 공적으

로 발언하고 논쟁에 참여하려는 시민적 성향과 의지를 교육의 핵심 목표로 명시적

으로 설정하지는 않는다.

시민통계(civic statistics)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적 틀이다. 

Engel & Ridgway(2022)는 기존의 통계이해력이 일상적 데이터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기본 역량에 머물렀음을 지적하며, 시민통계를 그 확장으로 위치시킨다(p. 20). 구체

적으로 시민통계는 참여와 행동, 지식, 매개 역량이라는 세 범주와 11개 구성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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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통계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공적 쟁점을 데이터로 탐구하고 비판적으

로 성찰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량을 통합적으로 포괄한다(Gal, 

Nicholson, & Ridgway, 2022, p. 39). 특히 시민통계는 시민적인 태도와 성향과 같은 

정의적 요소를 독립적인 핵심 범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이해력과 

구별되는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통계는 경제교육이 주목할 만한 할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통계는 그 본질상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다. GDP, 실업률, 소

비자물가지수와 같은 거시경제지표들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핵심 언어

로 기능하며, 동일한 수치도 측정 방식과 해석 프레임에 따라 전혀 다른 사회적 메

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경제교육은 이러한 지표들을 주로 암기와 계산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어 통계이해력의 차원에서조차 충분하지 않으며, 시민적 참여와 

성찰을 지향하는 시민통계의 차원에는 더욱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민통계는 특정한 통계의 ‘내용’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통계에 접근하는 방법을 

담은 프레임워크이다. 본 연구는 시민통계 프레임워크를 분석 도구로 삼아 고등학

교 경제 교과서의 통계 활용 방식을 살펴보고, 경제교육에서 시민통계적 접근이 어

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시민통계의 구성 요소  

본 연구가 참조하는 시민통계(civic statistics)의 개념틀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범주 – 참여와 행동(Engagement & Action), 지식(Knowledge), 매개 역량

(Enabling Processes)3) –와 그에 속한 11개 요소로 구성된다(Gal, Nicholson & 

Ridgway, 2022, p. 39). 이들 11개 구성요소는 통계를 시민적으로 다루고 참여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측면 또는 역량이자, 시민통계의 교육적 목표로 이해할 

수 있다. 

3) 이는 교육 목표의 전통적인 분류체계(지식–기능–가치 및 태도-행동)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
만 시민통계에서는 참여와 행동-지식-기능 순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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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민통계의 개념틀 (3범주 11요소)

첫째, ‘참여와 행동’은 통계가 공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시민의 행

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차원으로, 통계의 사회·정책적 의미(meaning for 

society and policy)에 대한 이해, 자료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성찰(critical evaluation 

and reflection), 그리고 통계의 근거를 탐색하고 반론을 수용하려는 태도나 성향

(dispositions)이 필요함을 의미한다(Gal, Nicholson & Ridgway, 2022). 

이 영역은 통계적인 지표를 숫자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정치·제도적 배경 그

리고 맥락과 관련하여 해석할 것을 강조한다. 예컨대 경제 성장률이 의미 있는 지표

가 되려면 생산 측면에의 총량만이 아니라, 고용이나 생산성 등 경제성장의 이면을 

살펴보고, 지역이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나 문제까지도 비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는 것이다. 통계자료의 이러한 ‘사회적 맥락화’ 없이는 숫자가 곧 정책적 성공이나 

실패를 의미하게 되는, 성급한 결론으로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지식’은 공적 사안을 데이터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과 내용

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계와 리스크(statistics and risk)에 대한 이해, 모델·패턴·표현

(models, patterns and representations)에 대한 이해, 통계 방법론과 탐구 과정

(methodology and research process)에 대한 이해, 공식 통계의 확장(extensions in 

official statistics),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맥락적 시민 지식

(contextual civic knowledge)이 필요함을 의미한다(Gal, Nicholson & Ridgwa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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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역은 시민통계가 사회적이고 공적인 맥락을 중요시하지만, 또한 핵심적인 

통계 지식과 분석 역량 역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라는 통계 수치를 두고, 혹시 집계 방식에 변화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 등 관련 지표의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복합적으로 이해

하며, 실업률 데이터의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맥락까

지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매개 역량’은 시민통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실제로 가능해지도록 뒷받침

하는 기반 역량을 의미하며, ICT 활용 역량(ICT and search), 수리적 역량(quantitative 

core), 문해력과 의사소통역량(literacy and communication)이 필요함을 의미한다(Gal, 

Nicholson & Ridgway, 2022). 예컨대 우리나라 금리 변화라는 데이터를 두고, 다양한 

ICT 도구를 활용하고 검색하여 찾아낸 여러 국가의 금리를 수리적 역량을 바탕으로 

비교 및 분석해 보거나, 이러한 결과를 공청회와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결

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역량 요소(Facets) 의미

참여와 
행동

사회·정책적 
의미

통계 수치가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과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는 것

비판적 평가와 
성찰

제공된 통계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숨겨진 의도는 없는지 
의심해 보고 스스로의 편향을 돌아보는 것

태도 및 성향
데이터에 근거해 현상을 보려는 개방적인 마음가짐이나 증
거를 바탕으로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 

지식

통계와 리스크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고, 확률이나 불확실성(리스
크) 등 기본적인 통계 개념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모델, 패턴, 
표현

복잡한 데이터를 모델로 단순화하여 이해하고, 그래프나 자
료 속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방법론 및 탐구 
과정

데이터가 어떻게 통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되었는지 그 
과정과 타당성을 이해하는 것

공식 통계의 
확장

대규모 공공 데이터의 특성이나 다변량 데이터의 복합적
인 구조 등을 이해하는 것

맥락적 시민 
지식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 등 데이터 이면에 흐르는 맥
락을 이해하는 것

<표 1> 시민통계의 역량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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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통계의 경제교육적 의의 

1) 통계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해석과 성찰

시민통계는 데이터와 지표를 숫자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기계적이고 수리적인 접

근을 극복하고자 한다. 오히려 숫자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안녕을 대

변하고자 함으로써 통계를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그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

다. 예컨대 실업률이라는 통계 뒤에는 소득의 상실로 인한 가계의 위기와 시민 개개

인의 심리적 고통과 같은 사회적 실재가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교육에 시민통계적 

접근을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이 통계를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이해하

고 해석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바라보도록 돕는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지표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경제 현상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

찰하게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이 통계를 통해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공공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윤리적이고 성찰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시민통계의 가장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2) 비판적 데이터 해석 능력의 함양 

시민통계의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현대 사회에

서 시민들은 언론 보도, 정책 보고서, 정부 발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와 관련

된 통계자료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사실의 제시라기보다 특

정한 방식으로 선택되고 해석된 결과일 수 있으며, 때로는 동일한 자료도 서로 다른 

역량 요소(Facets) 의미

매개 
역량

ICT 활용 역량
적절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고, 수
집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 

수리적 역량
비율, 가중치, 지수나 백분율 등 통계를 다루는 기초적인 
수학적 처리 능력

문해력 및 
의사소통역량

통계 보고서의 텍스트를 해독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
으로 전달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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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교육은 학생들이 통계자료를 단순히 수용하

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

행할 필요가 있다. 시민통계의 관점에서는 통계자료의 출처, 조사 방법, 지표의 정의

와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데이터를 해석할 것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

민통계적 접근은 학생들이 경제지표의 의미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 지표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못하는지를 함께 성찰하도록 한다. 따라서 경제교육에서 

시민통계의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이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통계자료

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수리적 통계 이해를 넘어, 경제 정보를 해석

하고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인 경제 시민성을 함양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의

미를 가진다.

3)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 

경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시민통계의 접근은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

정에서 합리적인 결정, 특히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민 

역량을 함양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 정책

이나 사회적 쟁점은 단순히 논리적인 공방이라기 보다는 통계자료와 지표와 같은 

증거에 기반하여 논의된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주제인 주택 정책

이나 교육 정책은 실업률, 소득 불평등, 인플레이션,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통

계적 자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이 정책적 주장이나 사

회적 담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통계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시민통계의 관점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단순한 의견이나 직관에 의존하여 판단하기보다는 통계자료와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학생들은 관련 통계자료를 비교하고 변화 추세를 살펴보며, 다양한 변수 간의 관

계를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판단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경제 현상을 단순한 지식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

결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필요한 사고방식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아가 이는 학생들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고 사회적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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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경제교육

의 궁극적인 목표와도 맞닿게 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분석 도구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타난 시민통계의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시중 교과서 1종(C교과서)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C

교과서에서 추출된 통계 활용 자료는 40개로, 모두 본문에 단순 제시되거나 탐구활

동 등의 과제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각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통계자료는 Gal, Nicholson & Ridgway (2022)가 제시

한 시민통계의 3개 범주·11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이 시민통계의 개념틀

은 시민통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나 문해력 또는 교육적인 목표를 의미

하기도 하지만, 이 개념틀을 수업이나 과제, 교육과정 등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도 경제 교과서에 제시된 통계활용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도구로 시민통계 개념틀을 사용하기로 한다. 11개 요소를 바탕으로 교과

서의 통계·수업자료를 평가 및 코딩하기 위해 수립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와 행동 

참여와 행동 영역 (A 영역) 중 사회·정책적 의미(A1. Meaning for Society & Policy)

는 제시된 자료가 사회적·정책적 맥락과 연결되어 통계의 의미를 설명하는지와 관

련된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통계자료가 특정 사회 문제나 정책과 관련된 맥락 속에

서 제시되는지, 시기적 또는 지역적 상황이나 제도 또는 정책과의 관련성이 설명되

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비판적 평가와 성찰(A2. Critical Evaluation & 

Reflection)은 자료가 단정적 결론을 유도하기보다 주장과 근거를 점검하게 만드는 

장치를 포함하는지를 본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통계자료가 자료의 출처나 조사 방

법을 설명하는지, 통계 해석의 한계나 다른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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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나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태도 및 성향(A3. 

Dispositions)은 통계 해석 과정에서 공공성이나 개방성 등 시민적 태도를 촉진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통계자료가 사회적 쟁점

과 연결되어 제시되는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의견 형성이나 토론을 요구하는 질

문 또는 탐구활동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 지식 

다음으로 지식 영역 (B 영역) 중 통계와 리스크(B4. Statistics & Risk)은 기초적인 

통계 개념과 위험에 대한 정량적 이해가 자료에서 요구되는지와 관련된다. 이에 따

라 교과서의 통계자료가 비율, 평균, 변화율, 분포 등 기초적인 통계 개념을 활용하

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지, 또는 위험이나 확률과 관련된 해석을 요구하는지

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모델, 패턴, 표현(B5. Models, Patterns, Representations)은 통

계자료가 그래프, 표, 지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며, 이를 통해 자료의 패턴

이나 관계를 이해하도록 요구하는지와 관련된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통계자료가 

그래프나 표, 지표 등을 통해 사회 현상의 패턴이나 추세를 보여주는지, 또는 변수 

간 관계나 변화 양상을 해석하도록 요구하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방법론 및 

탐구 과정(B6. Methodology & Enquiry Processes)은 통계자료가 자료 수집 방법이나 

조사 과정 등 통계적 탐구 절차와 관련된 이해를 요구하는지와 관련된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통계자료가 조사 방법, 자료 수집 과정, 표본 조사나 설문 조사 등 통계 생

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거나 요구하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공식 통계

의 확장(B7. Extensions in Official Statistics)은 단일 지표를 넘어 관련 공식 통계 및 

데이터를 결합하여 복합적인 해석으로 확장하는지를 본다. 이에 따라 다국간 비교

나 데이터의 결합 등 공식 통계를 확장하도록 소개하고 안내하는지, 여러 출처 간의 

연계를 제시하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맥락적 시민 지식(B8. Contextual Civic 

Knowledge)은 통계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맥락에 대한 배경지

식이 함께 제시되는지와 관련된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통계자료가 사회 현상이나 

제도, 경제적 배경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시되는지, 통계자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맥락적 설명을 포함하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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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 역량

마지막으로 매개 역량 영역(C 영역) 중 ICT 활용 역량(C9. ICT tools & Search)은 

학습자가 데이터를 찾고 다루는 도구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와 관련된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통계자료가 인터넷 자료나 데이터베이스 탐색을 요구하는지, 또는 

디지털 자료나 시각화 자료를 활용하고 정보를 탐색하도록 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수리적 역량(C10. Quantitative Core)은 통계자료 이

해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리 개념이나 계산 능력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통

계자료가 비율이나 백분율, 수치 비교, 변화율 등의 정량적 계산이나 해석을 제시하

거나 요구하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문해력과 의사소통역량(C11. Literacy & 

Communication)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이를 글이나 말로 설명하

도록 요구하는지와 관련된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통계자료가 자료 해석 결과를 설

명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 분석 방법 및 분석 절차 

위에 제시된 3개 범주 11개 요소에 대해, 교과서에 제시된 통계 활용 자료가 각 

항목에서 한 가지 이상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 불충분하지만 근

거가 확인될 때 △, 해당 요소가 드러나지 않을 때 ×로 코딩하였으며, 자료별 분석 

결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각각 1점(○), 0.5점(△), 0점(×)을 부여하였다.

코딩 및 분석은 2명의 전문가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에 대

해 상호 교차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동일한 분석 결과는 그대로 확정하고, 차이

가 나는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논의하여 합의한 결과로 최종적으로 코딩하였

다.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총 40개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 분석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시민통계 영역별 및 하위 구성 요소별 평균적인 경향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1) 현행 경제 교과서가 시민통계의 관점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2) 어떤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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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통계
자료

참여와 행동
(A)

지식
(B)

매개역량
(C)

27

국가별 
주요 
수출품 
분포
및 
이유
탐구

A1. 사회·정책적 
    의미: △(0.5점)

B4. 통계와 리스크
    : ×(0점) C9. ICT 활용역량

    : ×(0점)
B5. 모델,패턴,표현
    : △(0.5점)

A2. 비판적 평가와   
   성찰: ○(1점)

C10. 수리적 역량 
    : △(0.5점)

B6. 방법론과 탐구   
   과정: △(0.5점)

B7. 공식 통계의 
    확장: ×(0점)

A3. 태도 및 성향 
    : △(0.5점)

C11. 문해력과
     의사소통역량
    : △(0.5점)

B8. 맥락적 시민   
    지식: △(0.5점)

계 2점(/3점) 1.5점(/5점) 1점(/3점)

<표 2> 자료 분석 예시  

Ⅳ. 분석 결과

경제 교과서에 제시된 통계자료를 시민통계 프레임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는 아

래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40개 자료의 참여 및 행동 영역 평균은 1.64(/3점), 지

식 영역 평균은 2.21(/5점), 매개 역량 영역 평균은 1.31(/3점)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

별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 절에 기술하기로 한다.

영역(만점) 하위 요소 평균 영역 평균

참여와 행동 
(3점)

사회·정책적 의미 0.862

1.64비판적 평가와 성찰 0.6

태도 및 성향 0.175

<표 3> 교과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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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 및 행동 영역    

참여 및 행동 영역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사회·정책적 의미’가 0.862로 높은 점수

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분석 대상이 된 경제 교과서의 통계자료들은 대체로 정책

이나 제도 등을 다루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설명하는 등 ‘사회’ 교과의 성격을 

잘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코딩 기준을 쉽게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과서에 

제시된 통계자료들은 경제지표를 제시하면서 해당 지표가 경제 정책이나 사회적 문

제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를 설명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특징은 

경제 교과가 사회과 교과군에 속하며 경제 현상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교과의 성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비판적 평가와 성찰’은 0.6점을 받았다. 통계자료나 탐구활동에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사회적 함의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질문이 적지 않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통계의 관점에서 강조되는 자료의 출처, 조사 방

법, 지표의 한계와 같은 측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은 상대적으

로 많지 않았다. 즉 교과서에서는 통계자료의 해석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계

의 신뢰성이나 자료 생산 과정 자체를 성찰적으로 검토하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

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태도 및 성향’은 0.175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교과서 자료들이 태도

나 신념, 습관과 같은 측면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태도 및 

성향’은 증거에 대한 태도, 비판적 성향, 자기효능감, 신념, 사회적 발언에 대한 의지 

영역(만점) 하위 요소 평균 영역 평균

지식
(5점)

통계와 리스크 0.05

2.21

모델, 패턴, 표현 0.8

방법론 및 탐구 과정 0.375

공식 통계의 확장 0.112

맥락적 시민 지식 0.875

매개 역량
(3점)

ICT 활용 역량 0.138

1.31수리적 역량 0.488

문해력 및 의사소통역량 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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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정의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방식의 자료나 탐구 과제가 많

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래 방사형 그래프4)를 통해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사회·정책적 의미’나 ‘비판적 평가와 성찰’ 영역과 비교하여 ‘태도 및 성

향’의 점수는 확연히 낮다. 

<그림 2> ‘참여와 행동’ 영역 분석 결과  

참여와 행동 영역의 세 요소가 모두 잘 구현된 자료로 <그림 3>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해당 자료는 Ⅳ. 국제 경제 단원의 창의·융합 프로젝트로 제시된 것으로, 제시

된 FTA 관련 통계자료를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이다. FTA의 배경이나 목표 

등 사회적 측면을 다루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정책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과

제를 설계하고 있으며(A1. 사회·정책적 의미), 동시에 FTA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고(A2. 비판적 평가와 성찰), 또한 FTA 관련 자료를 직접 조사

해 보도록 하거나 FTA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A3. 태도 

및 성향).

4) Gal, Nicholson, & Ridgway (2022)은 시민통계 관련 과제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이와 같은 방사형 그래프(radar plot)를 제안하고 있다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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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TA 보고서 작성하기

2. 지식 영역    

지식 영역에서는 ‘맥락적 시민 지식’이 0.87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경

제 교과서에 제시된 통계자료들이 대체로 특정 사회 현상이나 경제 문제를 설명하

는 맥락 속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교과서의 경제지표들은 단순한 수치 

정보로 제시되기보다는 해당 경제 현상이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모델·패턴·표현’의 요소 역시 0.8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교과서의 

통계자료가 그래프나 표와 같은 시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경제 현상의 변화 추세나 

변수 간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경제지표를 그래프나 도표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표나 숫자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반면 ‘통계와 리스크’(0.05), ‘공식 통계의 확장’(0.112), ‘방법론 및 탐구 과

정’(0.375)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경제 과목의 목표가 통계적인 

지식과 탐구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견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즉 경제 

교과서에서 통계자료가 제시되기는 하지만, 통계적 개념이나 방법론에 대한 이해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경제 현상의 설명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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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지식 영역의 방사형 그래프이다. 통계학의 전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통

계와 리스크’, ‘방법론 및 탐구 과정’, ‘공식 통계의 확장’ 점수가 확연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지식 영역 분석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요소를 포함하여 지식 영역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

은 자료로 <그림 5>를 사례로 들 수 있다. 해당 자료는 경제 과목의 Ⅲ. 거시경제 단

원의 읽기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뉴스를 활용하여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방법을 안

내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뉴스 심리 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B4. 

통계와 위험), 코로나 시계열 그래프․키워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표상을 사용하고 

있고(B5. 모형·패턴·표현), 뉴스 심리 지수(NSI) 산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B6. 방법론 및 탐구 과정).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ECOS), 빅카인즈

(bigkinds) 등을 통해 새로운 자료원을 공식 통계 생태계와 연결하고(B7. 공식통계의 

확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뉴스심리지수를 통해 맥락적 시민 지식(B8) 역시 적

절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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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뉴스를 활용하여 거시경제 바라보기

3. 매개 역량 영역

매개 역량 영역에서는 ‘문해력과 의사소통역량’ 점수가 0.688로 상대적으로 높았

다. 통계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능력과 관련되

는 것이 ‘문해력과 의사소통역량’인데, 경제 교과서의 통계자료들은 대체로 숫자 자

체보다는 이를 텍스트화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이해하고 분석한 바를 학급 내

에서 발표하거나 모둠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리적 역량’ 요소는 0.488점으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통계자료

에서 비율, 변화율 같은 기초적인 수리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나 대부분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복잡한 통계적 계산이나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

는 많지 않았다. 

한편 ‘ICT 활용역량’ 점수는 0.13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과서의 

통계자료가 대부분 교과서 내부에 제시된 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외부 데이터나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도록 요구하는 경

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은 매개 역량 영역의 방사형 그래프이다. ‘ICT 활용역량’ 점수가 확연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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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매개역량 영역 분석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개 역량 영역의 세 요소가 모두 적절히 다루어지고 있는 자

료의 사례로 <그림 7>을 들 수 있다. 이는 Ⅲ. 거시경제 단원에서 ‘창의·융합 프로젝

트’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거시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한국경제 인포그래픽을 만

드는 과제이다. 해당 과제는 학생들이 직접 통계청의 통계포털과 한국은행의 경제

통계 시스템에서 관련 거시경제지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게 하고 있으며(C9. 

ICT 활용역량: 1점), 획득한 자료에서 핵심적인 수치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인포그

래픽을 만들도록 하며(C10. 수리적 역량: 0.5점), 인포그래픽을 바탕으로 모둠원들에

게 설명하고 공유하도록(C11. 문해력 및 의사소통역량: 1점) 하고 있다.

<그림 7> 인포그래픽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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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경제 교과서를 시민통계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

여 및 행동 영역에서는 ‘사회·정책적 의미’ 요소가 높게 나타나 통계자료가 경제 정

책이나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제시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지만, 증거에 대한 태도나 

시민적 참여 의지를 강조하는 정의적 요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지식 영

역에서는 ‘맥락적 시민 지식’과 ‘모형·패턴·표현’이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통계와 

리스크’나 ‘공식 통계의 확장’과 같이 통계 개념이나 통계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요소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 역량 영역에서는 문해력과 의

사소통 역량은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ICT 활용역량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교육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경제통

계 및 경제지표에 대한 인지적인 접근을 넘어 정의적인 접근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엄밀한 숫자로 제시되는 통계자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경제

지표의 측정 방식, 출처, 한계 등을 탐구하는 자세와 태도를 적극적으로 함양함으로

써 학생들이 통계의 사회적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실제 사회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하는 경험

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탐구 역량과 ICT 활용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

대 사회에서 복합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

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요한 교육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의 수용자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맥락적이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시민통계 교육에 대한 실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

석 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정의적 영역이거나, 아니면 매우 전문적인 통계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부문임을 알 수 있었다. 일견 상호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다. 사실상 현행 경제 교과서를 다시 쓰거나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하면, 

전문적 통계 활용 역량과 더불어 시민통계의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별도

의 교육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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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오며 

지금까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제시된 통계자료를 시민통계 프레임워크를 통

해 분석해 봄으로써 경제교육에서 통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체계

적으로 살펴보고, 그 교육적 함의를 탐색해보았다. 시민통계의 관점은 학생들이 경

제지표의 사회적 의미를 성찰하고,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교육적 틀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시민통계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탐색적

으로 분석하는 것에 머물고 있으며, 사실상 시민통계의 관점을 반영한 구체적인 교

육 방안이나 수업의 방향, 교과서 집필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서 뚜렷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민통계적 접근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수·학습 모형과 수업 사례에 대한 탐구와 교과서 

집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1종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를 통해 중학교 사회의 경제 단

원, 통합사회 교과서,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 등 경제 관련 교과서에 제시된 통계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은 논의들이 조금씩 모여 경제교육이 통계와 데이터라는 관점을 통해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방향으

로 그 형식과 내용을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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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gnificance of Civic Statistics in Economic Education
: An Analysis of High School Economic Textbook*

Kim, Jaegeun**ㆍByun, Junseok***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civic statistics and to 
analyze how statistical materials are used in high school economics textbooks, thereby 
deriving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economics educ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e 
civic statistics framework was employed as an analytical tool to examine 40 statistical 
materials presented in a high school economics textbook developed under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 analysis produced several key findings. In the Engagement and Action domain, 
statistical data were frequently presented in connection with social and policy contexts. 
However, affective elements emphasizing attitudes toward evidence or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ivic discourse were rarely observed. In the Knowledge domain, elements 
related to contextual civic knowledge and the interpretation of patterns and 
representations in data appeared relatively strong, whereas components requiring an 
understanding of statistical concepts or the processes of statistical production were 
comparatively weak. In the Enabling Processes domain, literacy and communication 
competencies were relatively well represented, but opportunities for ICT-based data 
exploration were extremely limited.

Key words:  Civic statistics, Economic statistics, Statistical literacy, Textbook analysis, 
Econom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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